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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등 가족돌봄제도 사용으로 노동자의 절반 정도가 직장 내 불이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이 조합원 556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남성은 46.4%, 여성은 52.0%가 가족돌봄 제도 사용시 불이익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여성은 고과평가와 승진 등에서 차별 받았다는 응 답이 55.5%에 달했으며, 남성의 경우는 주로 중요 도가 낮은 부서와 업무로의 일방적 배치가 많았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11월 10일(수) 오후 2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가 여성 노동자에게 미친 영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장진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 나19로 인한 돌봄현황과 직장 내 불이익 실태’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는 남성 대비 여성에서 감소 규모가 크게 나타났다”면서 “여성이 주로 대면접촉 기반의 서비스직에 포진해 있고, 돌봄부담 가중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특히 “코로나19의 노동위기를 회복하는 과정 에는 돌봄 등 여성의 특수성이 적극적으로 고려 되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우리사회 여성 의 열악한 사회·경제적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조치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 했다.��박건 인하대학교 의과학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워킹맘의 일과 양육사이의 긴장, 어려움, 그리고 피해’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이 여성노동자의 취약성을 가속화시킴에도 불구하고, 이를 여성 개인차원의 문제로 여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선도적으로 직장 내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돌봄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으로 ▲육아휴직 등 가족돌봄제도 사용 후 복직 시 처우 ‘근로자참여법 내 노사협의사항 의무화’ ▲남녀고용평등법 내 불리한 처우에 대한 정의 신설 ▲한국노총 성평등 단협 지침을 활용한 불이 익 방지 ▲돌봄의 사회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장명선 한국양성평등진흥원 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장진희 한국노총 중앙 연구원 연구위원, 박건 인하대학교 의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이동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 위원이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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